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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예수빌리지 구약1>

유년•초등부 1과 

제 목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!

배울 말씀 창세기 1장 1절 – 2장 3절

읽을 말씀 창세기 1장 1 – 5절

외울 말씀
“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…” 
(히 11:3).

메인 아이디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. 

포인트 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!

▶ 표시에서 클릭하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납니다.

여러분, 이것이 무엇인지 아나요? (대답을 듣고) 바로 스페인에 
있는 ‘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’이에요. 이 성당은 ‘안토니 가우
디’라는 사람이 설계하고 만들기 시작하여 ‘가우디 성당’이라고
도 불려요. 아주 멋지고 아름다워서 ‘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
계 건축물’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기도 하지요.

그렇다면 이 성당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? (대답을 듣는다.) 
먼저, 가우디가 오랜 시간 ‘어떻게 하면 멋진 성당을 만들 수 있을까?’ 고민하고 연구해서 설
계도를 만들었어요. 
설계도를 만든 후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 좋은 재료를 준비했어요. 그리고 공사에 참여할 많은 
사람들을 모았어요. 그 사람들은 가우디의 지시에 따라, 하나하나 벽돌을 쌓고 멋진 조각도 만
들었지요. 이렇게 1883년부터 시작하여 아주 오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공사를 했
어요.
그렇다면 이 성당은 언제 완성되었을까요? (대답을 듣고) 정답은 ‘아직 완성되지 않았다’예요.

이 성당은 공사를 시작한 지 130년이 넘는 지금도 공사를 하고 
있어요. 
130년 동안 많은 비용이 들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사에 
참여했어요. 아름다운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
요했던 거예요.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멋진 가우디 성당을 완성

해가고 있어요. 

이렇게 멋진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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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여러분,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는지 알고 있나요? (대답을 듣는다.) 맞아요. 바로 하
나님이세요.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? 성당을 짓는 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과 
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, 저 높은 하늘과 넓은 바다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? 

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. 오늘 창세
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. 
함께 읽어볼까요? “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!”

처음 이 세상은 아주 깜깜했어요.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빛도 
없고 숨을 쉬는 어떤 것도 살고 있지 않았어요. 아무것도 보이
지 않는 어둠 속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땅과 아주 깊은 물만 
있을 뿐이었어요. 
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. 처음 세상에 계

셨던 유일하신 분, 그분은 누구일까요? (대답을 듣고) 맞아요. 바로 ‘하나님’이세요.

하나님은 질서 없이 흩어져 있고 어둠뿐이던 이 세상을 향하여 
말씀하셨어요.
(▶ 말씀) “빛이 있으라!”(창 1:3)

(▶ 빛)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요? 
말씀하신 그대로, ‘빛’이 생겨났어요.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
않던 이 세상에 빛이 생겨난 거예요. 우와- 이 세상에 그 누가 
말씀으로 빛을 만들 수 있을까요? (대답을 듣고) 아무도 없어
요.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. 이 날은 하나님이 

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이었어요.

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.
(▶ 말씀) “물 가운데 하늘아 생겨라!”(창 1:6)

(▶ 하늘) 하나님이 말씀하시자, 어떻게 되었을까요?
말씀하신 대로,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나뉘어졌고 
그 사이에 ‘하늘’이 생겼어요. 이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
신 둘째 날이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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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? 바로 ‘땅’을 만드셨어요.
어떻게 만드셨을까요? (대답을 듣고)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
지요.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
(▶ 말씀) “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! 그리고 땅아! 드러나
라!”(창 1:9)

(▶ 땅) 하나님이 말씀하시자, 촤악-, 모든 물이 한 곳에 모였어
요. 하나님은 모인 물을 ‘바다’라고 부르셨어요. 그리고 물이 모
여 바닥이 보이자, 그곳을 ‘땅’이라고 부르셨어요. 
땅이 생겼으니, 이제 많은 나무와 풀과 채소들이 자랄 수 있겠
네요. 

하나님이 말씀하시자, 이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많은 나무와 풀과 채소들이 땅에서 자라났어요.
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지요. 이 날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셋째 날이었
어요.

이렇게 하늘과 바다와 땅이 창조되었어요.
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? (대답을 듣고) 하나님은 만드신 하늘과 바다와 땅을 가
득 채우셨어요. 여러분, ‘하늘’과 ‘우주’에 무엇이 떠 있나요? (대답을 듣고) 맞아요. 온 세상을 
비추는 ‘해’와 ‘달’과 수많은 ‘별’들이 있어요. 

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.
(▶ 말풍선) “하늘(우주)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, 빛을 내고 
땅을 비추어라!”(창 1:15)

(▶ 해,달,별) 어떻게 되었을까요? (대답을 듣고) 맞아요. 하나님
이 말씀하시자, 이번에도 말씀하신 그대로, 저 하늘에 커다란 
해와 달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생겨났어요. 이 날은 하나님
이 세상을 창조하신 넷째 날이었어요.

(▶ 하늘의 동물) 그리고 저 ‘하늘’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생물
을 만드셨어요.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생물이 무엇일까요? (대
답을 듣고) 맞아요. 바로, 멋진 새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. 다
양한 크기와 색을 가진 많은 새들이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
다니게 되었어요. 이렇게 하나님은 멋진 새들로 하늘을 가득 채

우셨어요.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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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▶ 바다의 동물) 하나님은 ‘바다’에도 많은 생물을 만드셨어요. 저 넓은 바다에는 어떤 생물
이 살고 있을까요? (대답을 듣고) 맞아요.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. 하나님은 다양한 크
기와 색과 모양을 가진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. 멋진 물고기들로 바다를 가득 채
우신 거예요. 이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섯째 날이었어요.

(▶ 땅의 동물) 그렇다면 ‘땅’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? (대답을 듣고) 맞아요, 하나님은 수많
은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. 네 발로 다니는 동물, 두 발로 다니는 동물, 땅에 기어다는 
동물들, 이렇게 아주 다양한 동물들로 땅을 가득 채우셨어요. 

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
요. 무엇일까요? (대답을 듣고) 바로 ‘사람’이에요. 하나님은 자
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. 하나님을 닮은 사
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어요. 이 날은 하나님이 세상
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이었어요.

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.
여러분,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나요? (대답을 듣고) 
맞아요, ‘말씀으로’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. 하나님이 말씀하시자, 
모든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.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
창조하셨다니! 정말 놀랍지 않나요? 

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? (대답을 듣고) 그것은 바로, 하나님
이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. 

하나님은 질서 없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놀라운 분이세요.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
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볼 때마다,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
가 되어요!


